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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부모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인 성격 특성으로서 강인성이 매개함을 밝히고자 하

였다. 2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거된 253부 중에서 241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각 변인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으로 제시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강인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돌봄이 높

고 과보호가 낮을수록 강인성과 주관적 행복감은 높았고 우울감은 낮았다. 또한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강인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모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과 동시에 강인성

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밝혔다

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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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

로 맺는 인간관계로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

다도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전적인 특

성을 물려 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어

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성격 형성에도 큰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적

절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을 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며, 외부 세계에 대한

탐색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안정감 있고, 건강한

정신내적 구조를 가진 채로 성장하는데 결정

적이다(Bowlby, 1988).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지

원을 많이 받은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성인기에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대

인관계 기술을 잘 획득하여 타인으로부터 지

원을 획득하는 개인의 효과성과 능력이 높다

(Pierce, Sarason & Sarason, 1996).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더라도 수혜

자가 상대적인 의존성과 부채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이나 무능력함을 암시하는 형태로 제공

되는 경우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한다(Bolger, & Amarel, 2007; Bolger,

Zuckerman, & Kessler, 2000; Dormann, & Zapf,

1999; Peeters, Buunk & Schaufeli, 1995). 가족의

도움조차도 과도하게 제공되면 개인에게 부정

적인 결과를 낳고, 배우자의 지원이 직접적이

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수혜

자(상대 배우자)의 독립심을 떨어뜨리고 우울

감을 증가시켜 정신건강에 해롭다(Martire,

Stephens, Druley & Wojno, 2002; Olson, Sprenkle,

& Russell, 1979)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을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

로 한 적절한 돌봄으로 지각한다면 정서적 만

족과 심리적 안녕을 느낄 것이나, 지원이 지

나쳐 통제와 간섭 같은 과보호로 지각한다면

독립성을 해치거나 의존성을 증가시켜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Parker, Tupling과 Brown등(1979)은 부모의 양

육태도에 관한 많은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

을 개관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는 기본적

인 요소가 있는데, 이는 돌봄(care)과 과보호

(overprotection)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돌

봄은 따뜻함, 수용,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고,

과보호는 통제하거나, 제약하고, 어린아이 취

급을 하는 것을 뜻한다. 부모의 안정적인 양

육과 돌봄은 자녀로 하여금 자기 존중감을 높

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나(박은미, 1999), 돌봄 부족과 과보호는 임

상적인 정신질환이나 우울감(오욱진, 1999; 이

은희, 1999; Overbeek, Have, Vollebergh, & Graaf,

2007)과 관련 있었다.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

만 자녀 입장에서 과도한 보호와 통제의 형태

로 지각한다면 오히려 나약하고 의존적인 면

을 기르고,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을 야기하며

(Hudson & Rapee, 2001; Mills & Rubin, 1998;

Rapee, 1997), 독립적인 기능 수준을 해치는 등

(Clay, 1997; Holmbeck, Johnson, Wills, McKernon,

Rose, Erklin, & Kemper, 2002; Thomasgard &

Metz, 1993)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Overbeek 등(2007)은 4,796명에 이르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유병율 및 발병율과

관련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지각된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보호가 정신질환의 시작시기

에 대한 예언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돌봄 부족은 공황장애, 광장공포, 알

코올 남용과 관련 있고, 아버지의 돌봄 부족

은 주요 우울증, 기분부전장애, 사회공포증,

약물남용, 알코올 의존과 관련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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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ns, Cox와 Clara(2002)는 국립질병조사(National

Comorbidity Survey: NCS)에 참여한 5,877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보호는 다양한 DSM-Ⅲ

-R 장애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특히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독립적인

기능 수준을 해치며, 우울과 반항적인 행동

비율을 높이고 외현화 된 행동문제에도 해로

운 영향을 미쳤다(Anderson & Coyne, 1991;

1993; Clay, 1997; Parker, 1983; Sargent, 1983;

Thomasgard & Metz, 1993). Taylor와 Alden(2006)

도 일반인 집단과 일반화된 사회공포증(GSP)

집단의 종단적인 비교 연구에서 부모의 과보

호는 아동의 독립성 발달을 제한하고 아이가

사회적 환경에 덜 반응하게 함으로써 추후 사

회적 상호작용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이

끌어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줄이고 자녀가 부

모 행동을 지각하는데도 부정적인 편견을 갖

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Thomasgard(1998)는 22

개월에서 72개월 된 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장기간 동안 과보호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공포 불안, 정

신증, 편집증적 사고의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Martin과 Waite(1994)도 부모의 태도를

애정이 없고 과보호적인 것으로 자각하는 청

소년에게서 자살사고와 우울의 위험이 증가되

었음을 보고하며, 청소년기의 정신사회적 장

애에 대한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부모와 자녀

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

녀에게 선의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지라도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된다면 실제적인 도움과는 별개로 정신

건강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Holmbeck et al., 2002).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과보호하지 않으면서, 돌봄이 잘 되

었던 집단보다 어머니가 과보호하면서 잘 돌

보지 않았던 집단이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

다(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또한 과보호

보다 돌봄의 부족이 그 자녀의 정신 병리와

우울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들이 다

수 보고되었다(이현만, 한성희, 1996;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최선남, 최외선,

1995). 부모의 돌봄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갖게 되고, 지각된 사

회적 지지 또한 높았으며, 현재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아개념이 높고, 타인 애착 간 관계

에서도 부모 자녀의 친밀감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반면 과보호가 높을수록 우울에 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오욱진, 1999; 윤소연,

1993; 정승환, 1998). 최근 중국에서 보도된 기

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보호 속에 성장

한 외동아이(소황제)들이 성인이 된 후까지 부

모에게 의존하면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인터넷

뉴시스, 2007. 9. 15일자 기사; 인터넷 조선,

2003. 8. 15일자 기사)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한편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연

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형성이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단선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왔

다. 그러나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줄어드

는 성인의 경우는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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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선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모 양육태도로 형

성된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린

자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측면이 크다면, 현재 개인의 특

성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심리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자

녀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

격 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

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심리적

불편에 초점화 되어 있어 내담자가 미처 인식

하지 못했던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

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

을 통해 현재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

견한다면 전문적 조력 과정에서 개인을 이해

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

개하는 변인들이 보고되었다. Holmbeck 등

(2002)은 척추피열(spina bifida)을 앓고 있는 집

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지각

된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심리사회적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적 자율성(behavioral

autonomy)이 매개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돌봄과 과

보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완벽주

의, 역기능적 태도와 자존감, 부모자녀 관계지

향성(오욱진, 1999; 이은희, 1999; 정승환, 1998)

등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로

서 돌봄과 과보호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해당

하는 것이지만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화

가능한 특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면 부모의 양

육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현재 시점

에서 변화를 위해 개입 가능한 통로를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 양육태도가 자

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등과 관련하여 주로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긍정적인 자원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강인성(Hardiness)은 Kobasa(1979)가 스트레스

에 대한 적응적 결과에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충하는 내적 자원을 말한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자진해

서 몰입(commitment)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있

고, 자신의 경험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쳐

통제(control)할 수 있다는 신념과 변화를 하나

의 도전(challenge)으로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유가효와 박선주(2004)는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 특히 아버지의 합리적인 지도와 일관

성 있는 규제는 아들의 강인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통제는 딸의 강

인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김

후영(2006)은 강인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강

인성이 높은 집단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많이 경험했지만 강인성이

낮은 집단은 지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간헐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했다고 보고

하였다. 아울러 가족 내 스트레스와 강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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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상관이 있으며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

가 강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

하고 있다. 강인성이 높은 집단이 사랑, 신뢰,

관심, 이해 등이 포함된 정서적 지지와 인격

존중, 칭찬, 의사존중 등을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에서 부모로부터

애정과 존중,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는

것이 강인성 발달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인성이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모 자녀 관계가 강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인성은 주로 스트레스 장면에서 신체적

질병 및 건강,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연

구되었다(Kobasa, 1979; Kobasa, Maddi &

Courington, 1981; Kobasa, Maddi & Kahn, 1982).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

감, 적응 등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고(Hull,

Van Treuren & Virnelli, 1987; Kobasa, 1979;

Kobasa et al., 1981; Maddi & Kobasa, 1984), 불

안 및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llred & Smith, 1989; Drory &

Florian, 1991). 또한, 강인성은 실제 스트레스

상황인 기초 군사훈련에 적응하는 군(軍)장

면이나 전쟁을 겪은 후와 같이 고도의 스트레

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정은선, 2007;

Florian, Mikulincer, & Taubman, 1995; Mayseless

& Hai, 1998; Mikulincer & Florian, 1995;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김영옥

(2005)은 국내 강인성 효과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강인성의 연구를 건강 관련, 심

리적 안녕감, 적응, 스트레스, 지지의 다섯 가

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 심리적 안녕

감 범주가 강인성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변수

군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

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강인성

도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개

인차 변인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강인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격변

인으로서 강인성은 부모 양육태도의 결과인

동시에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정신건강 등

각각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관점을 확

대하여 각 변인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

램으로서 상담의 개입 여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로 구분한 Veit와 Weir

(1983)의 견해를 따라, 긍정적 정서 상태로서

는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불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울(depression)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

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

정적인 정서가 없다고 해서 안녕의 지표가 되

는 것은 아니다. 즉,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 측면을 바탕으로 우울이나 불안이 없는 상

태가 수반되어야 정신건강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주관적 행복감)과 부정적 측면(우울감)에

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주관적 행

복감 및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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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그 과정을 긍정적인 내적 자원으로

서 강인성이 매개함을 밝히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을 돌봄으로 지각하는지, 과도한 보호로

서 지각하는지와 같이 단순히 지각된 부모의

양육에 의해 단선적으로 주관적 행복감 및 우

울감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

적 차이가 정신건강에 달리 영향을 미치게 되

는 중요한 과정적 변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

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

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인성이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H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3부가 회수되

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12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241명

(남자 111명, 여자 13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범위는 19～29

세였고, 이 중 95.1%가 20～27세에 해당하였

으며 전체 연령평균은 23.2세(SD=2.26)였다. 설

문지는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

감 및 우울감 척도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

사였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연구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부모의 양육태도는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PBI(Parker et al., 1979)를 송지영(1992)이 번

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를 회상적으로 보

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돌봄(care)과 과보호

(overprotection)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은 총 12개 문항, 과보호는 총 13개 문항이며,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

각 .85, .84였다.

강인성 척도(The Hardiness Scale)

강인성은 Bartone, Ursano, Wright와 Ingram

(1989)이 제작한 척도를 조현영(1999)이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적 강인성

을 측정하는 것으로 몰입(commitment), 통제

(control), 도전(challenge)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4점 척도이며 하위 요인 별로 각 15

문항씩 총 4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5였다.

주관적 행복감 척도

주관적 행복감은 Lawton(1975)이 개발한

P.G.C. 사기 척도(Philadelp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를 김영우(1998)가 번안하여 노인

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수정판 척도를 이지연

(2005)이 대학생에 맞게 재수정한 것으로 측정

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 5개, 부정문항 12

개, 총 17개 문항이며 이분법적 응답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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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 α)는 .72로 나타났다.

우울감 척도(Center For Epidem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우울감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

였다. 긍정문항 4개, 부정문항 16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이며 본 연

구에서 보고 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

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 간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 강인성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예언도와 하위 요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

종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

증절차에 따라 강인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

울감의 관계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

복감, 우울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

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6, p<.001;

r=-.16, p<.05). 부모 과보호는 주관적 행복감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우울감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18,

p<.01; r=.13, n.s.). 이는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우울감은 적게

느끼는 한편, 부모가 과보호하였다고 지각할

수록 행복감을 적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강인성은 부모 돌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부모 과보호와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3,

p<.001; r=-.31, p<.001). 또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

변인
부모양육태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돌봄 과보호

1. 부모 양육태도
1) 돌봄 -

2) 과보호 -.46*** -

2. 강인성 .33*** -.31*** -

3. 주관적 행복감 .26*** -.18** .51*** -

4. 우울감 -.16* .13 -.50*** -.64*** -

*p<.05 , **p<.01, ***p<.001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간의 상관계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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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51,

p<.001; r=-.50, p<.001). 이는 부모 돌봄이 높

았다고 지각할수록 강인성이 높고, 부모 과보

호가 높았다고 지각할수록 강인성이 낮은 것

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강인성이 높을수록 주

관적 행복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표 1에서 제시된 단순상관분석 결과, 부모

의 양육태도,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

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의 양육태도의 예언력의 정도가 어떠한지와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각각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동시적 분

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 양육태도

에 의해 변량의 7%가 설명되었다. 이때 주관

적 행복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 각각은 부모

돌봄만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예측하였다(β=.22, p<.01). 즉,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 과보호는 단순상관분석결과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중

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β=-.07,

n.s.). 이는 단순상관에서는 유의하더라도 중다

회귀분석 결과, 부모 돌봄의 효과를 통계적으

로 배제하였을 때,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

복감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양이 없음

을 나타낸다. 우울감은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변량의 5%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 돌봄만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부모 과보호

는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β=-.16, p<.05; β=.10, n.s.). 즉,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보면, 부모 돌봄과 과보호 중

부모 돌봄만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통

계적으로 고유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에서 제시된 결과, 부모의 양육태

도, 강인성,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의 설명

력의 정도가 어떠한지와 부모 양육태도 하위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강인성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동시적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강인성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성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 각각의 Beta값은 부모 돌

변인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β t R2 F β t R2 F

돌 봄 .22 3.07** .07 8.25*** -.16 -2.14* .05 5.95**

과보호 -.07 -.90 .10 1.40

*p<.05, **p<.01, ***p<.001

표 2.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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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부모 과보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였다.

즉,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는 독립적으로

강인성에 유의한 예언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부모 돌봄은 강인성을 정적

방향으로 부모 과보호는 부적 방향으로 예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돌봄이 높

을수록 강인성은 증가되고, 부모 과보호가 높

을수록 강인성은 감소하는 결과이다.

강인성의 매개효과

다음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인성을 통

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

해야 하고(절차 1),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

의하게 예언해야 한다(절차 2). 그리고 독립변

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

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

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단계 1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들어야 한다(절차 3). 매

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Kenny, 2001).

앞서 부모 양육태도가 강인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고(표 3 참조),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감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므로(표 2 참조),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양육태도와 강인성을 예언변인 군으로

하고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 각각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단계 1에서 부모 양육태도를

투입했을 때, 부모 양육태도는 주관적 행복감

변량의 7%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는 부

모 돌봄만이 주관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예측하였다(β=.23, p<.01; β=-.06, n.s.).

다음에, 단계 2에서 강인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주관적 행복

감의 설명력(R2)은 26%로서 전체 설명력이

19% 증가하였다. 강인성이 추가됨으로써 주관

적 행복감 변량의 설명량이 19%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또

한 이 과정에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β=.48, p<.001) 반

면, 단계 1에서 유의하였던 부모 돌봄은 주관

적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β=.11, n.s.). 이로써 Baron과 Kenny

(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

에 대한 강인성의 효과가 부모 양육태도를 통

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에도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강인성이 투입되었을 때 부모 돌

봄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강인성이

변인
강인성

β t R2 F

돌 봄 .24 3.42** .15 20.31***

과보호 -.22 -3.09**

*p<.05, **p<.01, ***p<.001

표 3. 강인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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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울감의 경우, 단계 1에서 부모 양육

태도를 투입했을 때,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감의 전체 설명력(R2)은 5%였다.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는 부모 돌봄만

이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17, p<.05; β=.10, n.s.). 다음에, 단계 2에

서 강인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우울감의 설명력(R2)은 22%로

서 전체 설명력이 17% 증가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인성은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예측하였으나 단계 1에서 유의하였던 부

모 돌봄은 우울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

측하지 못하였다(β=-.04, n.s.).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 결과는 우울감에

대한 강인성의 효과가 부모 양육태도를 통계

적으로 통제하였을 때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인성이 투입되었을 때 부모 돌봄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강인성이 부모 돌봄이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주관

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강인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돌봄은 주

관적 행복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

였고, 우울감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

여 부모 돌봄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

고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과

보호는 주관적 행복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부모 과보호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

을 낮춤으로써 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긍정적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예언변인 β t R2 △R2 F 변화 β t R2 △R2 F 변화

단계 1 .07 .07 8.23*** .05 .05 6.00**

돌 봄 .23 3.08** -.17 -2.25*

과보호 -.06 -.86 .10 1.29

단계 2 .26 .19 57.05*** .22 .17 47.23***

돌 봄 .11 1.64 -.04 -.63

과보호 .04 .57 -.01 -.09

강인성 .48 7.55*** -.45 -6.87***

*p < .05, **p < .01, ***p < .001

표 4.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와 강인성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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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 과보

호는 주관적 행복감을 낮춤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모의 과

보호가 적고 돌봄이 많은 것이 자녀의 행복감

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과보호가 높고 돌봄이 낮았던 자녀의 정신

건강이 해로웠던 점을 보고한 선행연구(오동

재, 전성일, 장환일, 1993;, 이현만, 한성희,

1996) 결과와 더불어 부모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어서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예언력과 부

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 각각에 미

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돌봄과 부모 과

보호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독

립적인 효과는 부모 돌봄만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는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조건에서

는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독

립적인 효과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

분석 결과에서 산출된 효과 크기(effect size)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 돌봄에 의해서 설명되는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의 변량 7%와 5%는

작은 효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 돌봄이 자

녀의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

는 직접적인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강인성은 부모 돌봄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부모 과보호와는 부적

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 돌봄

이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은 반면, 부모 과보

호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

과로 강인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로부터 지속

적인 지지를 많이 경험했지만 낮은 집단은 지

속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간헐적으로 부

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였고 부모와 관련된 스

트레스가 강인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고 지적한 김후영(200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강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 부

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강인성이 높을수

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인성에 대한 부모 양

육태도의 예언력과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인 부모 돌봄과 과보호가 강인성에 미치는 독

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인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은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모두 유의하였

다. 즉, 부모 돌봄과 과보호가 독립적으로 강

인성에 영향을 미치나 그 방향성은 다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모의

돌봄은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인 내적 자원

이 되는 강인성을 높이는 반면, 과도한 보호

는 자녀로 하여금 의존심을 불러일으키고 독

립심을 저해하여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통제

할 수 있다는 신념인 강인성을 형성하는데 해

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부모 돌봄과 부모 과보호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강인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

계적으로 통제한 후에도 강인성이 주관적 행

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

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부모 돌봄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

치는 영향을 강인성이 완전 매개하는 결과이

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

보면,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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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강인성이 높

고 우울감이 낮은 반면 부모 과보호가 높았다

고 지각할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강인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이 따

뜻한 관심과 격려,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

으로 지각된다면 자녀들의 성격형성과 정신건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와 통제

가 지나쳐 조건적인 애정이나 강압적인 태도

로 지각된다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자녀가 어

릴 때는 부모 보호가 필수적이라 해도 지속적

으로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자율적이고 능동

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음

은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과보호

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정한 정서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부모 자신이 불안이 높고 부

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 없음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여의 형태

로 나타나는 것이다(Holmbeck et al., 2002). 적

은 자녀수와 부모의 과도한 보호는 자녀로 하

여금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단체 생활 부적

응이나 생산성 저하와 같은 역기능을 보일 수

있음이 중국의 ‘소황제’와 관련된 보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녀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관심과 지원은 선의로 제공되는 것이라 할지

라도 수혜자인 자녀 입장에서 과도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오히려 행복감과 우울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유불급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모 스스로가 부모 역할에 대

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덜고 자신은 물론

자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감으로써, 자

녀의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충분한 안정적 돌

봄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요령 등에 관한 올바른 부모교육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

도가 강인성이 성격변인으로 발달하는데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강인성이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등과

관련하여 강인성에 관한 선행연구(이민규,

2000; 이철호, 이민규, 2006; 정은선, 2007)가

있기는 했으나 지각된 부모 자녀관계가 주관

적 행복감이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강인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

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강

인성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을 설명하는

예언력이 매우 크며 부모의 돌봄이 주관적 행

복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이 안정적

이고 지지적인 돌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자

녀는 강인성을 형성하기 쉽고, 강인성은 다시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우울감을

적게 느끼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인성이 부모의 돌봄

과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을 매개하는 변인

이라는 결과는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

적인 내적 자원인 강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면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

입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부모 양육태

도 자체가 정서적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에 임하며, 변화를 발전의 계

기로 삼고 도전하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강인성은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1차 집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형성될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지원과 스스

로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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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등의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김후영, 2006).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당

면하였을 때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시도나 상

담 등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내적

자원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부모 양육태도가 현재 입장에서 지각된 과

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강인성은 부모 양육

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자신 스스로

조정하고 변화 가능한 개인차 변인이다. 상담

장면도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다룰 때 지각된 과거에 초점을 두기보다 현재

내담자가 가진 자원으로서 강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심리적인 자원이기 때문

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당면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변화를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여기

고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

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부모

자녀와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상담자는 내담

자를 공감하고 격려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

성해 간다. 부모의 돌봄이 개인의 성격 형성

과 정서에 영향을 미쳤듯이 상담자와 충분한

지지와 격려가 바탕이 된 안정적인 협력 관계

를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상담 성공

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

을 통해 내담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강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실제 부모로

부터 제공된 돌봄과 과보호를 다각적으로 측

정하지 못하고 현재 자녀의 입장에서 지각을

살펴본 것이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객관적으

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Bolger 등(2000)

에 따르면, 선의(善意)로 제공하는 배우자의

지원도 수혜자(상대 배우자)가 부담으로 인식

하게 되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해석자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

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과 그러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함께 고

려한 연구가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

서는 수혜자에게 지원을 주었으나, 수혜자가

알지 못하게 제공하는 지원(invisible support)이

이루어져야(Bolger et al., 2000) 한다는 점을 참

조하면, 부모의 양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의 상호 관계를 함께 고려

하고, 회상식 자기 보고뿐만 아니라 관찰, 종

단적 연구 방식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접근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종합적

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

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

Kindlon(2006/2007)은 학업,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

녀를 ‘알파 걸’1)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을 이해

하는데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아버지들은 딸과 친밀한 관계를 이룩함으

1) 알파 걸(alpha girl, ‘α’ girl):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

리학 교수 댄 킨들런의 2006년 출간된 [새로운

여자의 탄생-알파 걸(Alpha girl: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에서 처음 정의된 용어. 알파(α)란 그리스어

의 첫째 자모로 학업, 운동, 리더십 모든 면에 있

어서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엘리트 소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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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딸들에게 남성적 방식을 전달하게 되고,

이 전통적인 남성적 방식은 많은 알파 걸들

심리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

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

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부모

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으로만 제한

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한 대학교이 학생으

로만 구성되었으므로 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성인초기에 해당하

는 집단이며 특별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만약 신체

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도움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는 부모나 주변 사람의 보호는 필

수적이며 때로는 과도한 보호조차 당연하거나

매우 유용한 도움으로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돌봄과 과보호라는 차원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상과 연령대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겠고 일반적인 대상에 일반화

하기 위해서도 보다 광범위한 표집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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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s Mediators

Eun Sun, Jung Han Ik, Ch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parental care and parental

overprotection to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if students'

hardness would mediate the relations of parental care and parental overprotection to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among 241 undergraduate student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car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and lower depression. Second, a series of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relations of parental care to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were mediated

by students' hardiness. Implication include future parental education should focus on parental care and that

the desirable attitude of counselors in effective helping involves enhancing hardiness.

Key words : parental care, parental overprotection, hardiness, subjective well-being, depression.


